
<구역모임�교재� /� 2025년� 6월� 15일� 주간>

“� 또!!!� ”

*� 신앙고백� :� 사도신경으로� /� 다� 같이

*� 찬� � � � 송� :� 자유롭게� /� 다� 같이

*� 합심기도� :� 오늘의� 구역예배에� 성령님이� 함께� 해� 주시고,� 오늘� 모인� 장소의� 가정을�

축복해�주소서.

*� 대표기도� :�지난�주에�예배드린�가정의�가족�중에서�한�분

*� 성경봉독� :� 사사기� 4장� 1절

� ▶� A.� 구역공과� ◀

1.� 지난� 한� 주간동안� 살면서� 가장� 감사하게� 느꼈던� 일이나,� 주일영광예배� 때� 나눈� 말씀

을�삶� 속에�적용하면서�생긴�에피소드가�있다면�함께�나누어�보시기�바랍니다.�

2.� 에훗이�죽으니�이스라엘�자손이� (� � � � )� 여호와의�목전에�악을�행하매� (삿� 4:1)

3.� 하나님이�이스라엘�백성들에게�고난을�주시는�이유는�무엇인가요?� (삿� 4:3)

� � � ①� 사사들을�세우기�위해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②� 이스라엘�백성이�싫어서

� � � ③� 여호와를�찾게�하기�위해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④� 전쟁을�준비하기�위해�

4.� 여호와여�주의�원수들은� 다� 이와� 같이�망하게� 하시고� (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)은�

해가�힘있게�돋음�같게�하옵소서�하니라� (삿� 5:31)�

� ▶� B.� 공동체�성경읽기� ◀� �

월요일(렘� 30~31장)�북왕국� 이스라엘과� 남왕국� 유다로� 나누어� 구체적인� 회복의� 내용

을� 말씀하십니다.� 과거의� 선민� 이스라엘과� 맺으신� 옛� 언약과는� 차원이� 전혀� 다른� 영

원히� 폐하여지지� 않는� ‘새� 언약’을� 장차� 회복된� 이스라엘과� 맺을� 것을� 약속하십니다.� �

예레미야가� 숙부의� 밭을� 매입하는� 상징적� 행동을� 통해� 유다가� 하나님의� 징계로� 멸망

하지만,� 결국� 다시� 회복될� 것을� 예언합니다.�

화요일(렘� 32~33장)� 예루살렘� 함락� 직전에� 주어진� 예언입니다.� 예레미야가� 유다의� 멸망이� 임박한�

상황에서� 숙부의� 밭을� 매입하게� 하신� 이유를� 하나님께� 묻습니다.� 유다가� 곧� 멸망하지

만,� 하나님께서� 다시� 회복시키셔서� 토지를� 자유롭게� 매매하는� 그때가� 이를� 것을� 말씀

하십니다.� 유다와� 예루살렘이� 그들의� 범죄로� 인해� 하나님의� 심판을� 받고� 멸망하지만,�

하나님의� 은혜로� 회복될� 것을� 반복적으로� 예언합니다.� 다윗의� 자손� 가운데서� 공평과�

정의로� 그� 백성을� 다스릴� 한� 의로운� 왕이� 나심으로� 선민�이스라엘이� 구원을�얻고,� 다

윗�왕권과�제사장직이� 영원히�회복될�것을�예언합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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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일(렘� 34~36장)� � 시드기야가� 예루살렘이� 멸망하지� 않을� 것이라는� 거짓� 예언자들의�

말과� 동맹국� 애굽에� 대한� 기대로� 하나님의� 심판을� 무시하고� 바벨론에� 저항합니다.� 결국,�

예루살렘이� 멸망하고� 시드기야가� 바벨론� 포로로�끌려가� 죽게�될� 것을� 예언합니다.� 예루살

렘이�함락�위기에�놓이자�시드기야와�유다�백성들이�하나님의�진노를�풀기�위해�노예들을�

해방하며�하나님과�언약을�맺지만,�상황이�바뀌어�하나님의�이름으로�맺은�언약을�파기함으로�하나님의�이

름을�더럽힌�유다�백성들을�이민족을�통해�엄중하게�심판하실�것을�경고합니다.

목요일(렘� 37~39장)� �시드기야가� 바벨론의� 느부갓네살에� 의해� 유다� 왕으로� 옹립됩니다.� 바벨론의� 주

권에� 복종하라는� 예레미야의� 권고를� 무시하고� 바벨론에� 항거했다가� 바벨론� 군대의� 침

공을� 받아� 예루살렘이� 포위되는� 위기에� 처합니다.� 시드기야는� 예레미야에게� 사람을� 보

내� 기도를� 요청하지만,� 예레미야가� 거절하고� 오히려� 예루살렘의� 멸망을� 예언합니다.� 예

레미야가�고향�아나돗으로�가는�도중�바벨론의�첩자라는�혐의로�체포되어�투옥됩니다.

금요일(렘� 40~42장)� 예루살렘�함락� 당시�시위대�뜰에� 갇혀�있다가�바벨론�군대에�의해�

석방되었던� 예레미야가� 전쟁� 중에� 다시� 바벨론으로� 끌려가던� 도중에� 라마에서� 재석방

됩니다.� 바벨론에� 의해� 유다� 총독에� 임명된� 그다랴의� 통치를� 소개합니다.� 유다� 총독에�

임명된� 그다랴가� 인근� 나라로� 흩어졌던� 군대� 장관들과� 사람들을� 규합하여� 대외적으로�

친바벨론�정책을,�대내적으로는�경제�부흥�정책을�펼칩니다.�

토요일(렘� 43~45장)�애굽으로�이주한� 유다� 백성들이�그들의� 관습과� 문화에�동화되면서�유다의� 멸망

이� 주는� 교훈을� 잊어버리고,� 또다시� 우상을� 숭배합니다.� 유다� 백성들이� 예레미야의� 책망

과� 심판� 경고에� 강력히� 반발하여� 우상숭배를� 계속하는� 완악함을� 보여줍니다.� 과거� 유다�

왕국이� 우상숭배로� 멸망한�것같이� 애굽에� 거주한�유다인들� 역시� 그들의�우상숭배로�멸망

할�것을�강하게� 경고합니다.�

주� �일(렘� 46~48장)� � 10개의� 열방에� 대한� 심판� 예언입니다.� 첫� 번째로� 선민� 이스라

엘에� 가장� 많은� 영향을� 미친� 애굽에� 대한� 예언을� 기록하고� 있습니다.� 애굽이� 갈그

미스� 전투에서� 바벨론에게� 패전할� 것을� 예언합니다.� 바벨론이� 애굽� 본토를� 침공하

여� 애굽을� 멸망시킬� 것을� 예언합니다.� 하나님께서� 이� 세상의� 모든� 역사를� 운행하고�

계시고,� 이스라엘의� 멸망은� 열방의� 멸망과� 달리� 하나님의� 회복과� 소망이� 내포되어있음을� 말씀하십

니다.

*� 합심기도� :�

1. 말씀을�인격적으로�깨닫고�순종하게�하소서

2. 악순환을�끊는�사무엘과�같은�사람이�되게�하소서

3. 성전�전체의�흐름�속에서�하나님의�뜻을�바로�보게�하소서

*� 찬송�및� 헌금� :�찬송가� 272장�찬송을�부르면서�준비하신�구역헌금을�드리겠습니다.�

*� 봉헌기도� 및� 주기도문� :� 드린� 예물을� 위해� 구역장님이� 기도해� 주시고� 주기도문으로�

예배를�마치겠습니다� (구역헌금은�해외선교를�위해�사용되어집니다)�

기독교대한성결교회�군산삼학교회�교역자실(책임출제자:� 박윤석�전도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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